
먹깨비 의 착한 배달비 쿠폰이 9

월부터 하루 1200건으로 늘어난다.

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

기존 하루 2회(오전 11시, 오후 6

시)이던 먹깨비 착한 배달비 쿠폰

발행 시간대를 3회(오전 11시, 오

후 6시, 오후 8시)로 늘리고 시간대

별로 각 400건씩 균등하게 나눠 발

행한다. 쿠폰은 발행 시간대별 선

착순으로 소진되며 1만5000원 이상

주문 시 결제 단계에서 1인당 하루

한 차례 적용할 수 있다.

착한 배달비 쿠폰은 먹깨비 주문

시 배달비 3000원을 깎아주는 쿠폰

으로 이용자가 많아 발행분이 짧은

시간에 소진돼 온 만큼 제주도는

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발행 방식도

손봤다. 오소범기자

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낙농가의

경영 안정을 위해 28억원 규모의 특

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.

특별 융자는 수입 유제품 무관세

확대와 우유 소비 감소, 사료비 부

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낙농가

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

상에 선정되면 연 0.7% 금리로 최

대 1억원을 빌릴 수 있다.

특별 융자 신청 기한은 9월 1일

까지다.

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

마치고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

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도내 젖소

사육농가와 농업법인이다.

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젖소 사

육정보가 함께 등록돼 있어야 하

며, 융자금은 사료비와 인건비 등

낙농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전자

금으로 쓸 수 있다. 융자기간은 2년

이내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제주도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과

의 협약을 통해 낙농가가 원래 부

담해야 하는 금리 중 일부를 지원

한다. 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(이하 도

농단협)가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

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

인다.

도 농단협은 24일 오후(1시 30분

~ 5시 30분) 제주시농협 하나로마

트 제주점(일도2동)과 노형점 등

두 곳에서 마트 방문객을 대상으로

한국마사회 본사 제주 이전 촉구

범도민 서명운동 을 벌인다고 23일

밝혔다.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1일

개최한 기자회견의 후속 활동이다.

도 농단협은 앞서 기자회견에서

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

이전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

산업과 기능의 연계성을 최우선 원

칙으로 삼아야 하며, 그 기준에서

한국마사회 본사가 이전해야 할 곳

은 대한민국 말의 고향 제주 라고

촉구한 바 있다.

이어 19일부터 소속 23개 단체가

동참해 제주도 전역에 한국마사회

제주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

시하고, 이번 대면 서명운동을 시

작으로 유치 운동을 도민 참여 운

동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도 농단협은 국가 말산업의 컨

트롤타워인 한국마사회 본사가 제

주에 자리 잡을 때 정책 연구 인재

양성 수출 전략이 현장과 하나가

돼 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

수 있다 고 강조했다. 문미숙기자

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주지

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수도권

홍보를 위해 메가쇼 2026 시즌2

참가기업을 9월 8일까지 온라인으

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.

메가쇼 2026 시즌2는 11월 12~15

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

대규모 박람회로, 식품 리빙 생활

용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선보인다.

센터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

도 제주 사회연대경제기업 공동

관 을 운영, 제주만의 특색 있는 브

랜드와 제품을 수도권 소비자들에

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.

모집 대상은 도내 식품과 소비재

관련 사회적경제기업으로, 신청 기

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

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.

선정 기업에는 ▷제주 사회연대

경제기업 공동관 부스 지원 ▷프로

모션비 등을 지원한다. 특히 전문

유통사와 상품기획자(MD)가 참여

하는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와 제

품 쇼케이스 등 박람회 연계 프로

그램이 제공돼 참가기업들이 기업

간 거래(B2B) 유통망을 연계할 수

있는 판로 개척의 장이 될 것으로

센터는 전망하고 있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의 7월 수출이 1억5000만

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최

고치를 경신했다.

23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

따르면 7월 제주 수출은 1억6768만

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17.3% 증

가했다. 종전 월 최고 실적이었던

올해 4월 수출액(1억1000만달러)

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고액을 경

신했다. 수입은 2.4% 증가한 8354

만달러로, 무역수지는 8414만달러

흑자를 기록했다.

수출 증가는 집적회로 반도체가

주도했다. 9045만달러로 전년 동월

대비 270.8%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

액의 53.9%를 차지했다. 최대 시장

인 홍콩으로의 수출은 287.3% 증가

한 7740만달러에 달했다. 대만

(730만달러)은 190.9%, 베트남

(437만달러)은 244.2% 급증했다.

신규로 스페인에 항공기 수출도

6653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

수출 실적 달성에 힘을 보탰다. 항

공사가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중고

기를 매각(통관 기준 수출 집계)하

면서 반영된 일회성 수출인데, 항

공기를 제외하더라도 7월 수출은 1

억115만달러에 달했다.

농수산물 수출도 13.0% 늘어난

498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다.

농산물은 곡식류 수출 호조에 힘입

어 97만달러로 14.5% 증가했고, 수

산물은 382만달러로 9.6% 늘었다.

기타수산가공품은 38만달러로 55.9

% 증가했다. 다만 넙치 수출은 230

만달러로 6.7% 감소했다.

소비재 품목도 대체로 양호한 흐

름을 보였다. 음료는 일본 수출 증

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9.7%

증가한 48만달러를 기록했고, 완제

의약품은 55만달러로 7.2% 증가했

다. 화장품 수출은 344만달러로

1434.5% 급증하면서 수출 품목 3위

로 뛰어올랐다.

수출 국가별로는 홍콩이 7767만

달러로 285.3% 증가하며 제주 최

대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.

이 가운데 반도체가 7740만달러로

대부분을 차지했다. 스페인은 항

공기 수출로 수출 2위 대상국에 올

랐다. 대만(739만달러)과 베트남

(541만달러)도 반도체 수출에 힘

입어 각각 3, 4위 수출 대상국으로

부상했다. 또 아랍에미리트(UAE

)는 화장품 신규 수출이 급증하면

서 264만달러로 5위 대상국에 진

입했다.

김동욱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

장은 반도체와 항공기가 수출을

이끌었지만, 농수산물이 13% 성장

을 이어가고 음료 화장품 등 소비

재도 호조를 보인 점이 눈에 띄는

대목 이라며 제주 수출의 허리를

이루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지속적

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

사 상담회, 해외전시회 제주관 참

가, 인공지능 전환(AX) 세미나 등

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

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당첨번호 2, 13, 18, 32, 38, 42

2 등

보너스숫자
22

1 등 6개 숫자 일치

2 등
5개 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
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1238회>

▶제주여객자동차(주)=오는 30일 창립 83주년을 맞

는 제주여객자동차(주)(대표이사 양철웅 사진)는

제주도민의 발 역할을 하며 도내 곳곳을 이어온 최

장수 버스회사다.

1943년 창립 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무사고 친절 서비스

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.

양철웅 대표이사는 83년 간 회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도민

여러분의 한결같은 신뢰 덕분이며, 이는 임직원 모두의 자부심 이

라며 앞으로도 안전운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사회에 기여

하는 회사로 나아가겠다 고 말했다. ☎ 753-2056

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(8월 24~30일)

2026년 8월 24일 월요일6 경 제

제주 수출 호조에 월 최고액 또 경신

분주한 스프링클러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농가에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주고 있다. 강희만기자


